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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동향 ) 2021.9.7. “이투데이” 보도

 ❍ 중국 식량안보, 글로벌 시장 뒤흔든다

   - 중국,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 전년 대비 3.4배 확대 

   - 남미 수입도 늘려 해상 운임 상승 유발 

   - 비료 원료 확보에도 적극 나서

중국의 식량안보 정책이 글로벌 곡물·해운·비료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이 식량안보를 이유로 해외시장에서 옥수수 

등의 수입을 급격히 늘리면서 올해 국제 상품시장에서 곡물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이 이러한 정책 강화는 농산물의 안정 생산에 필수적인 화학비료의 원료나 해상 수송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 10년 전 미국산 옥수수 매입을 처음 발표한 이후 중국의 대미 옥수수 수입은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그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인 20·21양곡연도에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이 26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4배나 폭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일본과  

멕시코를 제치고 세계 최대 미국산 옥수수 수입국이 됐다.

스미토 글로벌리서치의 혼마 다카유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매입이 급증한 요인    

중 하나로 장강 유역의 심각한 홍수 피해를 꼽았다. 그는 “중국이 시장 침체기에 쌓아뒀던   

재고의 상당 부분을 못 쓰게 됐으며, 이상 기후로 곡물 수출을 중단하는 생산국도 생겨났다”며 

“이에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진 중국이 적극적으로 곡물 매입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

했다.

중국의 수입 증가는 국제 시세를 끌어올려 각국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특히 중국은 

미·중 마찰 속에서 거리가 먼 남미로부터의 수입량을 늘려 해상 운임이 급등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벌크선 시황을 나타내는 발틱해운지수가 지난달 급등한 것은 

중국이 델타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입항 규칙을 엄격하게 했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들은 해외 농지나 식품·유통 기업 인수에 나서는가 하면, 농산물 생산성을 높이는 

화학비료 원료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그 결과는 도미노처럼 다른 나라 농가로 이어졌다.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5월 말 “6~10월 비료 가격을 지난해 11월~올해 5월 대비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주요 산지의 수요가 왕성할 뿐만 아니라, 중국

의 수요에 염화칼륨 국제가격이 상승했다는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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